
‘인간수명 120세’ 도전과 ‘수명 양극화’ 시대 

[전광우·손현덕 통쾌한 경제 - 22] 오늘 칼럼은 픽션 같은 실제 얘기로 시작합니다. 25년 전 

미국 워싱턴을 출발, 출장길에 올랐던 저는 서울에 들려 집안어른 회갑연 축사를 하기로 되어

있었습니다. 당시 비행기에 오르면 성경책을 보곤 했는데 축사 준비를 하던 중 회갑모임 장소

가 여의도 63빌딩이란 생각에 혹시 하는 마음으로 창세기 6장3절을 열어봤지요. “...그들(인

간)의 날은 일백 이십년이 되리라...”는 구절을 본 저는 이런 축사를 했습니다. “과거 회갑연

은 장수를 축하하는 모임이었지만 지금은 겨우 전반전 끝내고 후반전 시작을 기념하는 모임입

니다.”

우연히도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와 켠 TV에서 한의약 강의가 한참이었는데 중국에서는 인간

수명 최고치를 상수(上壽)로 부른다며 100세 또는 120세를 뜻한다는 설명이었습니다. 얘기는 

여기서 끝나지 않고 워싱턴에 돌아온 직후 국제회의 참석차 이탈리아에 갔다가 한 저명 생물

학자를 만납니다. 그에게 ‘120세 에피소드’를 전했더니 흥미로운 대답이 돌아왔습니다. 동물의 

최고수명을 쉽게 계산하는 방법의 하나로 ‘성장기X5’라는 공식이 있다며 사람의 경우 평균 성

장기를 24세까지로 보면 24X5=120 이란 말이었죠. 

  

기네스북에 등재된 최고령자 기록도 120세에 근접하고 있어 결국 인류 최고수명 120세의 가

설은 여러 곳에서 확인되는 셈입니다. 오늘날 생명공학과 인공지능의 융합을 포함한 4차 산업

혁명의 혁신적 발전으로 향후 120세까지 살 사람들이 늘어날게 분명해보이고요. 지난 반세기 

동안 평균 2년마다 1년씩 기대수명이 길어진 경험을 근거로 금세기말 쯤 인간의 평균수명이 

120세에 달하리라는 전망도 나옵니다. 

  



최근에는 인간최고수명이 2050년경 150세를 넘어설 것이라는 예측도 눈길을 끕니다. 인생의 

전반전, 후반전에 이어 연장전 시대가 열린다는 말이죠. 생체전자공학 발전과 함께 노화방지

와 생명연장 기술이 조만간 본격화된다는 연구보도들이 쏟아지고 있고 일부 미래학자들의 파

격적 예언에 대한 관심도 증폭되고 있습니다. 베스트셀러 ‘호모 사피엔스’에 이어 신작 ‘호모 

데우스’의 저자인 이스라엘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에 따르면, 금세기말에는 거의 불멸에 가까

운 초인간의 탄생까지 예고합니다. 

  

여러해 전 미국 펜실베니아대학 와튼스쿨 최고경영자과정에서 만난 세계적 석학 제러미 리프

킨 교수는 미래학에 관한 제 인식에 큰 변화를 준 인물입니다. 그의 명저서 ‘소유의 종말’에는 

오늘날 세계경제의 새 패러다임으로 자리매김한 ‘공유경제시대’를 예견한 깊은 통찰력이 담겨

있습니다. 미래학자들의 예측을 다 믿을 건 아니지만 무시해서도 안 된다는 얘깁니다. 

  

‘수명의 평균’이 급속히 늘어나는 초(超)장수 추세로 ‘수명의 편차’ 또한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

다. 최첨단 과학과 의술의 접근성 격차에 따라 ‘수명 양극화’는 우려스런 시나리오가 될지 모

르지요. 물론 수명격차가 빈부차이와 같은 경제적 요인에만 달린 것은 아니지만, 수명양극화

는 소득양극화 보다 더 심각한 사회적 충격을 예고합니다. 이미 우리나라는 생산가능인구 비

중이 높은 ‘인구 보너스’(Demographic Bonus)시대를 지나 노인인구 급증에 따른 인구구조악

화가 부담이 되는 ‘인구 오너스’(Demographic Onus)시대로 이전되고 있습니다. 초고령화와 

수명양극화 문제는 정치, 경제, 복지, 교육, 종교 등 사회 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만큼 

선제적 대응이 중요한 과제입니다. 21세기 중반이 인류역사의 분수령이 될 것 같다는 예감은 

저만 느끼는 건 아닌듯합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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